
 

 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

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

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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셀트리온, 영국서 램시마 `부당판촉` 적발…"판매 영향은 없어" (29일, 디지털타임스) 

 영국제약협회 등 셀트리온 파트너사 부당판촉 행위 지적 

 해외 파트너사들이 적극적인 판촉활동 중에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일상적 사건 

 

녹십자 '3세 경영', 국내 첫 '美 독감백신 수출' 팔 걷었다 (30일, 머니투데이) 

 4가 독감백신 앞세워 1.8조 美 시장 진출 준비…허은철 사장이 진두지휘 

 미국시장은 3가 독감백신에서 4가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 중으로 지금이 현지 시장을 파고들 적기 

 미국 시장은 의약품 기준이 높아 4가 백신이 실제로 수출될 경우 현지 임상을 거쳐야 할 것으로 임상 단계는 현지 당국과 논의할 

것 

 

 

밀란, 알레르기 치료제 폭리 비난에 "반값 복제약 내놓겠다" (29일, 머니투데이) 

 복제약의 가격은 기존 에피펜의 절반 수준인 한 상자(주사제 2개)당 300달러 

 현재 에피펜 한 상자 가격은 609.61달러로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550% 가까이 폭등 

 

베링거 인겔하임, 조현병 치료제 개발 제휴계약 (30일, 약업신문) 

 덴마크 약물전달기술 생명공학사 사니오나와 파트너십 

 사니오나측은 이에 따라 500만 유로의 선불금을 포함해 최대 9,000만 유로를 계약성사금으로 수취 

 양사의 협력으로 개발된 제품이 발매될 경우 최대 3,500만 유로의 발매성과금과 함께 순매출액에 따라 단계별 로열티를 건네받을 

수 있는 권한까지 보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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